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

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,

우리는 오늘 5∙18민주화운동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

다.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,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∙18

령들의 명복을 빕니다.

그날의 상처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충

심으로 위로의 말 을 드립니다.

아울러 분노와 슬픔을 승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위 한 광주시

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.

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,

5∙18은 승리의 역사입니다.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폭력도 민주주의를 향한 광

주시민들의 열정만은 꺾지 못했습니다.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민주화의 불꽃이

되어 1987년 6월항쟁으로 타올랐고,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. 시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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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정부도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 해서 정말 장담은 못

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경제에서 악순환의 구조만은 한번 꼭 좀 끊어 보자는

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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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런 역

사를 물려 줍시다.

5∙18 령들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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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얼마나 위 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.

광주시민 여러분은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.

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상자를 치료하고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. 약탈도, 방화도,

보복도 없는, 그야말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.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끝

까지 화하고자노력했습니다. 이것은세계역사를봐도유례가없는일입니다.

우리가 세계에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를 하게 된 토 에 바로 광주가 있

었음을 우리 국민은 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

1980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. 시민사

회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로 등장했고,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

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.

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하겠습니다. 무

엇보다 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여 나

가야 합니다.

반 를 용납하지 않고 폭력과 공작으로 경쟁을 무력화시켰던 독재의 역사는

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.

이제 상 를 존중하면서 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규칙에 따라 정

정당당하게 경쟁하고,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

어 가야 합니다. 감정적 립을 뛰어넘어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

합니다.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

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.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

5∙18의 숭고한 뜻을 오늘에 되살려 냅시다.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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